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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 蕡江운하의 뱃사공 

 

일본 관광의 특색은 철저한 친절과 전통문화가 공존하고 있다. 

도쿠가와 막부시절, 시마네 현 영주의 은 현재 운치있는 도심속의 한적한 운하 
뱃길관광의 명소. 

관광선이 출발하는 선착장에서 일본 전통복장을 한 뱃사공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
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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